
1. 

1. 연  필

2018년 평창 동계 패럴림픽의 시작이 약 1개월 앞으

로 다가왔다. 1988년 제8회 서울 패럴림픽에서 진행된

최 성화 송이 30년 만에 한민국우리 땅에서 다시

불을 밝히게 된 것이다[1]. 재 한민국은 1988년 제8

회 서울 패럴림픽의 성공 인 개최를 계기로 규모 선

수단을 지속 으로 패럴림픽에 견하고 있으며 1996년

아틀란타 PG 12 , 1998년 서울 PG 7 , 2000년 시드

니 PG 9 , 2004년 아테네 PG 16 , 2008년 베이징 PG 

13 , 2012년 런던 PG 12 , 2016년 리우 PG 20 , 서

울 PG 이후 지속 인 하향 추세를 나타내고 있음에도

좋은 성 을 바탕으로 한민국 장애인스포츠 우수성을

리 세계에 알리고 있다[2]. 이로 인해 장애인에 한

한민국 국민들의 심은 지속 으로 증 되었고 이를

계기로 장애인 엘리트 스포츠가 주축이 되어 꾸 히 패

럴림픽으로 지속, 발 하고 있는 실정이다[3]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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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민국은 1988년 제8회 서울 패럴림픽에서 역

최고의 성 을 거두면서 재 2018년 제12회 평창 동계

패럴림픽을 앞두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엘리트 스포츠의

비인기 종목과 마찬가지로국제무 에서 기 같은성

을 내었을 때국민들의 ‘반짝 심’을받게 되는 게 사실

이다. 늘 ‘반짝 심’속에 열린 패럴림픽은 장애인 그들

만의 체육 회로 인식되었으며[4], 패럴림픽에 국가 으

로 투자를 해야 한다는 당 성은 비장애인 엘리트 스포

츠에 비해 소외받고 있는 것이 패럴림픽에 참가하는

장애인선수의 재 모습이다[5,6]. 패럴림픽이 장애인

그들만의 ‘소외’라는 체육 회에서 벗어나 미래지향

담론을 형성하기 해서는 비장애인들이 패럴림픽에

하여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지 한 분석이 먼 선행되

어야 한다. 

보건복지부 2014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37.8%

가 장애가 있어 장애인에 한 ‘차별’과 ‘오해’와 ‘편견’

을 느 다고 한다. 한민국에서 장애인에 한 차별이

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질문한 결과 72.8%의

부정 인 통계 결과가 나왔다[7]. 이런 수치의 결과를 볼

때 1988년 제8회 서울 패럴림픽의 성공 인 개최이후

재 다가올 2018년 제12회 평창 동계 패럴림픽으로

이어져오면서과거와 재 매체를 통해나타난패럴

림픽에 한 분석의 변화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. 매

체를 통한 패럴림픽의 분석은 재 우리가 살고있는 장

애인 사회의 특징 장애인을 이해하는 측면에서 매우

요하게 작용하고 있다[8]. 한 매일 쉴 새 없이 쏟아

지는 매체의 범 한보도량을통해패럴림픽에

한 인식을 심어주고 있다. 

매체에서 나타나는 패럴림픽의 인식은 신문, 라

디오, 텔 비 , 인터넷 등 기사를 통해 여러 다양한 분

야에서 다루고 있다. 이 듯 사회에서는 어떤 문제

에 해 형성하고 있는 인식은 매체의 향을 많이

받는다[9,10]. 그만큼 매체에서 큰 범 를 차지하는

분야에 노출이 많이 되는 것이 요한 향을미치는 것

이다. 따라서 본 연구의 목 은 한민국에서 성공 인

개최를 한 1988년 제8회 서울 패럴림픽과 다가올 2018

년 제12회 평창 동계 패럴림픽 개최를 심으로 보도되

는 매체를 심으로 텍스트를분석하여과거와 재

패럴림픽에 한 매체의 심도의 확산을 살펴보고

패럴림픽의 발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목 이다. 한

패럴림픽 특성상 참가 종목의 장애유형이 등 분류화

되어 있어 별도의 장애 유형별 매체 경향 분석을 하

지 않아 일반 인 에서 인식을 분석하 다[11]. 본

연구에서는 매체를 통해 체계 인 패럴림픽을 분석

하고자 한다. 구체 으로 매체에 나타난 패럴림픽에

포함된장애유형으로 나 어 어떠한 유형의 참여가 과거

와 재에 달라지고 있는지 이에 따라 패럴림픽에 한

인식 분석을 통해 한민국에서 두 번째로 열리는 패럴

림픽을성공 으로 개최하기 한 방안을 제시하고 나아

가 한민국 비장애인들이 패럴림픽을 장애인들만의 축

제가 아닌 한민국 체의 축제로 보고 정 으로 인

지시킬 수 있는 기 정보를 제시한다는 에 그 필요성

이 있다.      

2. 연

2.1 상  료수집

사회는 TV와 인터넷, 신문 등 다양한 매체의

보 으로 인해 향을 받는다. 이 연구원의 자료수집은

국내 향력이 높은 국내최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 데

이터베이스를 활용하 다. 자료수집 상은 네이버 사이

트에서 제공하는 페럴림픽 기사내용 88 서울 장애인

올림픽, 18 평창 동계페럴림픽 키워드이며 자료수집

상으로선정한이유는 한민국 매체에 나타난 패럴

림픽에 한 내용을 토 로 인식에 한 유추를 할 수

있기 때문이다[9]. 자료 수집은 1988년 제8회 서울 패럴

림픽을 시작으로 2018년 제12회 평창 동계 패럴림픽 개

최 까지로 제한하 으며 연도별 10년 단 로 자료를

수집하 다. 자료 수집은 연구자를 포함한 특수체육

공자 3인과 매체의 보도자료 분석 경험이 있는스포

츠 마 공자 3인으로 자료를 수집하 다. 자료수집

방법은 특수체육 공자 3인, 스포츠마 공자 3인

의 련 공자 총 6인이 참석한 문가 회의 후최종

으로 자료 분석에 사용할 자료를 결정하 다.

2.2 변  정

본 연구의 목 을 달성하기 하여 Schantz와 Gilbert

의 연구와 문가의 의견을 참고로 하여 장애유형별 변

인으로 분류하 다[12]. 장애유형은 지체장애, 지 장애, 

시각장애를 상으로 나 었다. 이러한 연구목 을 한

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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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매체에 나타난 한민국 패럴림픽에 한 분

석은 어떠한가?

2. 매체에 나타난 장애유형별에 따른 한민국

패럴림픽에 한 분석은 어떠한가?

3. 과거와 재 매체를 통해 나타난 분석 변화를

통해 패럴림픽의 발 방향은 어떠한가?

2.3 료  타당도

본 연구는 특수체육 공자 3인과 스포츠 마

공자 3인이 1차 으로 자료를 수집한 후 장애유형별로

분류하 다. 1차 으로 수집된 자료는 데이터베이스에

장한 후 평가자간 일치도를 알아보기 해 Intra-Class 

Correlation(ICC)로 산출하 다. Cohen's Kappa를 이용

하면 동일한 자료에 해 평가자가 같은 평가를 했는지

측정하게 하 으며 Cohen's Kappa가 높으면, 1에 가까

우면 같은 평가, 0에 가까우면 정반 의 평가라고 단

하 다. 이러한 검정을 통해 매체에 나타난 한민

국 패럴림픽은 총 8,541건 7,943건이 일치하여 .93로

나타나 매우높은상 율을보 다. 이 패럴림픽과

련이 없는 자료는 분석에서 제외시켰다.

2.4 료 

1차 으로 수집된 자료는 한민국 패럴림픽 보도 자

료를 8가지 매체로 구분하여 지체장애, 지 장애, 

시각장애 3가지 변인으로 분류하 으며 SPSS Version 

20.0을사용하여 장애유형별 변인에 따라 빈도수와 백분

율로 산출하 다.

3. 연 결과

본 연구는 한민국 장애인스포츠의 석인 1988년

제8회 서울 패럴림픽을 기 으로 2018년 제12회 평창

동계패럴림픽 개최 까지패럴림픽의 기사를 상으로

10년 단 과거와 재의 패럴림픽의 인식을 살펴보고

패럴림픽의 발 방향을제시하는데 목 이 있다. 한민

국 패럴림픽 자료의 수집결과 총 8,541건의 자료가 본

연구의 분석 자료로 사용 되었으며 이에 따른분석 내용

은 다음과 같다. 

3.1 매체에 나타난 한민  패럴림픽에 한 

본 연구의 분석 자료로 사용된 7,754건의 자료 각

매체에 나타난 분석은 Table 1과 같다. 한, 10년

단 로 나타난 분석은 Table 2, 3, 4와 같다.

Table 1. Mass Media 1

Mass Media (8,541)

88.1.1～17.12.31

Daily newspaper 1,653

Broadcasting /
communication

1,789

Economy / IT 1,315

Internet newspaper 806

Sports / Entertainment 650

Local area 1,054

magazine 197

Journal / Other 1,851

Table 2. Mass Media 2

Mass Media
(34)

88.1.1～97.12.31

Daily newspaper 0

Broadcasting /
communication

34

Economy / IT 0

Internet newspaper 0

Sports / Entertainment 0

Local area 0

magazine 0

Journal / Other 0

Table 3. Mass Media 3

Mass Media
(579)

98.1.1～07.12.31

Daily newspaper 139

Broadcasting /
communication

156

Economy / IT 81

Internet newspaper 91

Sports / Entertainment 8

Local area 22

magazine 31

Journal / Other 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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Table 4. Mass Media 4

Mass Media (7,962)

08.1.1～17.12.31

Daily newspaper 708

Broadcasting /
communication

1,633

Economy / IT 1,234

Internet newspaper 715

Sports / Entertainment 642

Local area 1,032

magazine 166

Journal / Other 1,844

1988년 1월 1일에서 2017년 12월 31일 재까지

한민국 패럴림픽 련 자료는 총 8,541건이다. 이 방

송/통신 분야가 체 보도 자료의 21%인 1,789건 으로

가장많았으며, 매거진분야가 2.3%의 순으로 많은차이

가 나타났다. 이는 매체가 라디오, TV, 인터넷, 스마

트 미디어의 발 으로 분석된다. 10년 단 로 분포를 살

펴보면 1988년 제8회 서울 패럴림픽을 기 으로 매

체의모든 역에서 증가하는 추세를 볼수 있으며 2018

년 제12회 평창 동계 패럴림픽 개최가 다가올수록

매체의 양이 격히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. 이와 같

은 매체의 양 증가는 매체 기 과 련 종사

자 수가 늘어난것으로 단되며 그에 따른우리나라 국

민들이 장애인에 한 미세하나마인식의변화가나타났

다고 단된다[13]. 특히 방송/통신이라는 막 한 향

을 미치는 분야에서 많이 노출되고 있다는 것은 패럴림

픽에 한 인식개선과 심 한 다양한 매체에서

장애인과 패럴림픽에 해비 있게 다루기 시작했다는

의미로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한다[14].

3.2 애 형별 한민  패럴림픽에 한 

본 연구의 분석 자료로 사용된 8,541건의 자료

매체에 나타난 장애유형별 분석은 Table 5와 같다. 

한, 10년 단 로 나타난 분석은 Table 6, 7, 8와 같다.

Table 5. Mass Media 5

Mass Media (8,541)

88.1.1～17.12.31

physical disability 309

intellectual disability 763

Visual disturbances 693

Table 6. Mass Media 6

Mass Media (8,541)

88.1.1～97.12.31

physical disability 4

intellectual disability 0

Visual disturbances 3

Table 7. Mass Media 7

Mass Media (8,541)

98.1.1～07.12.31

physical disability 35

intellectual disability 1

Visual disturbances 45

Table 8. Mass Media 8

Mass Media (8,541)

08.1.1～17.12.31

physical disability 253

intellectual disability 754

Visual disturbances 640

매체에 나타난장애유형별 분석은 지 장애가 가

장 많았으며 지체장애보다 2배 이상많이 보도된 것으로

나타났다. 이는 단순한 휠체어를 상징하는 신체 장애

인의 참여뿐 아니라 정신 장애의 장애유형의 참여가

많아지고 있음을 의미한다. 그러나 미시 인 측면에서, 

비장애인의 장애인에 한 부정 인 인식이 존재하여장

애인을 정신 으로 부족한 사람으로 인식한다고 해석할

수 있을 것이다[15]. 보건복지부 2016년 12월 기 장애

인 등록 황을 살펴보면 체 약 251만명 장애인 가

장 많은 지체장애인은 약 127만 명으로 체 50%를 차

지할 정도로 많다[16]. 이는 과거 지 장애인보다 지체

장애인들의 빈도와 출 율이 차 증가하고 있으며 단순

한 신체 장애인의 참여의 상징인 휠체어로 표되었던

장애인의 이미지가 변화되는 계기가 이루어지고 있음을

보여 다고해석 할 수있다[17]. 이러한 변화는 매우

요한 변화로서 과거에 비해 참여유형의 증가로 나타난

다. 문화체육 부 2016년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 실태

조사에 따르면 2008년부터 생활체육 완 실행자가 지속

인 증가를 보인다고 하 다[18]. 이러한 결과는 Table 

8의 결과와 같이 2008년부터 매체의 증가와 같은

맥락이라 할 수 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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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결   제언

본 연구는 한민국 패럴림픽의 시작이라 할 수 있는

1988년 제8회 서울 패럴림픽을 시작으로 2018년 제12

회 평창 동계패럴림픽의 개최 까지를 심으로 보도

되는 매체를 심으로텍스트를분석하여 과거와

재 패럴림픽에 해살펴보고 패럴림픽의발 방향을 제

시하고자 하 다. 매체에 나타난 패럴림픽에 한

분석 결과 1988년 제8회 서울 패럴림픽을 기 으로

매체의 모든 역에서 증가하는 추세를 볼 수 있으며

매체가기존 한정된 역에서다양한 역으로의 확

장됨을알 수 있으며 많은 역 방송, 통신 분야가두

드러지게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. 이는 과거에 비해 인

터넷, 스마트 미디어 등의 발 으로 해석할 수 있다. 

한 우리나라 국민들이 인식하는 장애인에 한 수 이

변화한 것으로해석할 수있을 것이다. 그러나아직도

매체에 나타난 장애유형은지 장애가 가장 많이보도

되었으며 1988년부터 지체장애 국가 표 선수들의 메달

이후선수층의 변화가 없이패럴림픽의 지 장애선수들

의 종목 참여가증가하는 등의 다양한 상황이있었기 때

문에 매체 노출건 수가 증가하고 있다고 볼수 있습

니다. 하지만 최근 들어 신체의일부에 장애가있는지체

장애인이나 시각장애인들의 여러 노출로 인해 매체

에 다양하게 보도되고 그에 따른 양 인 증가를 가져왔

다(16). 

우리나라는 1988년 제8회 서울 패럴림픽 이후

매체의 양 증가로장애인에 한국민의식이 많이개선

되었으며 패럴림픽은 장애인 체육진흥의 획기 인 매

제로서 작용하 다. 장애인에 한 공평한 기회 균등의

슬로건은 장애인의 스포츠 활동의 필요성을 지속 으로

증 시키고 있는 것이다. 장애인들에 한 부정 인 인

식과 편견은 정 으로 변화되고 있으며 그들의

스포츠 활동에 한 요구도 다양하게 확 되어 가

고 있다. 따라서 장애인의 개인 맞춤필요성과 욕구 증

에 따라 스포츠 활동을 다양화 할 필요가 있다. 

그에 따른 활성화 방안으로는 첫째, 매체는 장애

인스포츠에 한 극 인시각 인보도와가사와의 조

화를 통해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쉽게 근할 수있는 계

기를 마련하여 기존의 장애인에 한 편견과 부정 인

인식의 변화를 해앞장서야할것이다. 이를 한가장

좋은 방법으로는 우리가 아는 자원 사활동을 들 수 있

다. 즉, 장애인과 을 하는데 있어 서로 상호작용을

할 수 있게 되면 자연스럽게 정 사고의 환이 될

수 있을 것이다. 둘째, 장애인 회와 련 단체는 그들

만의 축제가 아닌 패럴림픽을 극 으로 국민들에게홍

보함으로써 공감 를 형성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. 셋째, 

매체와 연계하여 장애인스포츠 문채 을 신설함

으로써 매체를 통하여 장애인들에게 장애인스포츠

활동을 리 보 하여미래의장애인선수를 발굴하는것

이다. 넷째, 장애인 스포츠클럽의 신규 결성 확 로

더 많은 장애유형을 가진 장애인들이 스포츠 활동을 쉽

게 하도록 하여 장애인의 장애 내용이나 정도를 고려

한 새로운 게임이나 스포츠를 개발하는 것이다. 

끝으로 미래사회에서는교육의 기회균등과 사회의 안

정화 등의 인식과 심의 증가로 사회의 소외집단인 장

애인에 한 인식이 변화되고이에 따라 장애인스포츠를

한 요구도 차 확 될 망이다. 장애인스포츠를 통

하여 장애인의 신체 , 정신 , 정서 , 사회 인 발달을

도모하여비장애인과 더불어 사회활동에 극 참여하고, 

몸과 마음의 불리한 조건을 극복함으로써 비장애인들이

패럴림픽을 장애인들만의 축제가 아닌역경을극복한한

인간으로서의 열정과 한계를 뛰어넘은 올림픽으로 기억

함으로써 국민 인 스포츠정신과 공감 를 형성하여

한민국 체의 축제로 인지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어

야 할 것이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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